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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통한 

코로나 대유행 시기 성인의 불안 및 분노 증상 유형 분석*

 김  성  현1)        이  동  훈†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성인이 경험하는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따라 잠재계층

을 도출하고,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처전략을 확인하고자 하였

으며, 각 계층에 따른 PTSD, 자살사고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뒤 1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2월~3월까지 국내 성인 1,434명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집단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5계

층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을 ‘저 불안/고 분노 집단(집단 1)’, ‘저 불

안/저 분노 집단(집단 2)’, ‘중 불안/중 분노(집단 3)’, ‘중 불안/고 분노 집단(집단 4)’, ‘고 불

안/고 분노 집단(집단 5)’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잠재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대처전략을 살펴본 결과, 성별, 경제수준, 정서중심 대처전략, 역기능적 대처전략

이 집단 구분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 대유행 시기의 불안 및 분노 

증상을 바탕으로 분류된 각 집단은 PTSD, 자살사고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 대유행, 불안, 분노, 잠재프로파일분석,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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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ronavirus disease; 

이하 COVID-19)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2019

년 12월 첫 발병 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

으며, 수많은 변이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

인 재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이하 WHO)

에서는 2020년 3월 11일에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으며, 해외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나는 확진자를 예방 및 관리하고자 정부 차

원에서 락다운(lock down) 조치를 시행하였다. 

국내의 경우,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2020년 3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약 2년간 지

속되다가 2022년 4월 18일에 완전히 해제되었

다(서울대학교병원, 2022). 시행된 거리두기 조

치로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의 규제, 영업

시간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엄격한 마스크 사

용 조치 등이 있으며, 장기간 계속되는 거리

두기로 인해 국민들은 상당한 불편감과 피로

감을 경험하였다(보건복지부, 2021.12.16.). 이

와 같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는 일반 대중

에게 생활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했는

데, 수업이나 근무 등의 사회활동과 일상이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원세연, 2020. 

07.10.), 코로나로 인한 격리와 사회활동이 제

한되는 등 타인과의 교류가 감소하여 점차 사

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었다(통계청, 2021.12. 

21.). 이러한 영향으로 코로나19와 우울 및 불

안을 의미하는 ‘블루(Blue)’가 합쳐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우울 현상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신조어가 등장

하기도 하였다(손헌일 등, 2020). 이처럼 코로

나19는 우리 사회에 불안, 우울, 분노 등 다양

한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였으며, 심리적 양상

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

다(황희훈 등, 2022; 최해연, 최현아, 2022; 

Brooks et al., 2020; Lakhan et al., 2020).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증상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불안으로(임유하, 2021), 2019년 코로나19

가 발병 및 확산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시간이 늘

어나면서 불안을 경험하는 개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코

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0)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되

었던 2020년 3월에 전체 국민의 19.0%가 불안 

위험군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Santabarbára 등 

(2021)이 수행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전체 불안 유병률은 약 25%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코로나 발병 이전에 표준

적으로 나타나는 불안 유병률이 7.3%인 것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코로나 대

유행 시기에 대중들은 사회적 단절(Wang et 

al., 2020),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공포(Shanahan 

et al., 2022), 수입 감소(Shevlin et al., 2020) 

등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는데, 이러한 불안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

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나 자살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Johnson et al., 2020)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대중들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이 점차 심화되어 다양한 

심리적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사회 전

반으로 불안 증상과 함께 분노 수준 또한 증

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Shanahan et al., 

202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국내 성인

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위

험인식조사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에 실시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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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조사에서 분노 증상이 6.7%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8월 말에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분노 증상이 21.6%로 급격히 상승하였다(박근

빈, 2020.02.21.). 또한 코로나와 분노를 의미하

는 ‘레드(red)’가 합쳐진 ‘코로나 레드’라는 명

칭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다(박지숙 등, 

2021).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타인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경험한 분노는 결과적으로 개인 내

적으로도 또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김은하 등, 2021)에서 개인의 분노 증상 또

한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안과 분노 증상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대중들에게 흔하게 나

타날 수 있는 심리적 증상이나, 코로나19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력이 초기에 뚜렷하게 구

별되기 어렵다는 점(이동훈 등, 2020)에서 정

신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다 최소화하

기 위해 각 개인이 팬데믹 시기에 경험하는 

불안 및 분노 증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입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분노와 불안 증상에 대한 연

구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변인 중심의 연구 방식으로 진행된 실정이다

(Kupcewicz et al., 2022; Malakoutikhah et al., 

2022). 이와 같은 방법론은 개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의 개별적 특성과 양상을 평가하

는 데는 어려움을 지닐 수 있다. 한편, 잠재프

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이하 LPA)은 

다양한 특성 및 변인을 바탕으로 개인이 어떠

한 집단으로 분류되는지 탐색함으로써 연구 

대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지닌다(Muthén & Muthén, 2000). 또한 LPA

는 분석 과정에서 회귀분석이 함께 실시된다

는 점에서 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

인을 규명할 수 있다(Clark, & Muthén, 2009). 

그러나 현재까지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나타나는 불안 및 분노 

증상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실

정이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과 관련하여 시행

된 국내 잠재집단 연구는 외로움(김예진 등, 

2022), 스트레스(김신아, 이자영, 2022) 등 하나

의 심리적 증상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밖에도,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코

로나 대유행 시기의 분노 경험을 살펴본 조다

빈과 심은정 (2021)의 잠재집단 연구에서는 다

양하게 발현되는 분노 증상을 분노 표현으로

만 한정하였으며 불안과 같이 분노와 관련성

이 높은 다른 변인을 집단 분류의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PA

를 활용하여 국내 성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하

여 경험하는 불안 및 분노 증상을 살펴봄으로

써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대

표적인 두 심리적 증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

고자 한다. 

코로나 대유행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

인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모

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심리적 증상을 초

래하지는 않는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불안

과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살펴

보고자 진행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성별

(이동훈 등, 2021; Wang et al., 2021), 연령

(Smith et al., 2020), 경제수준(박용천 등, 2020), 

가구형태(Wang et al., 2021) 등이 대표적인 영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의 경우 코로

나 대유행 시기에 국내 성인이 경험한 정서적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 352 -

디스트레스 수준을 종단적 관점에서 확인한 

이동훈 등 (2021)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에 비

해 여성일수록 두 시점 모두에서 불안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Alsharawy 등 (2021)에서는 코로나 대유

행 시기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건강과 관련하

여 부정적인 경험을 더 자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증상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

성과 비교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적 반응

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Bangasser & 

Wicks, 2017). 다음으로 연령의 경우, 여러 선행

연구(Bisht et al., 2021; Renström & Bäck, 2021; 

Smith et al., 2021)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코로

나19로 인한 불안 및 분노 증상을 더 많이 경

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

로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혼

자 남겨진 것에 대한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

하고,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경험했음을 확인한 연구결과 또한 제

시된 바 있다(von Humboldt et al., 2022). 따라

서 연령이 개인의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상반된 연구결과가 지속적

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본 연구를 통해 연령

이 불안 및 분노 등의 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밖에도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경

제수준과 거주형태에 따라 코로나 대유행 시

기에 경험하는 불안 및 분노 증상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Cao 등 (2020)에 따르면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중산층 이하’에 해당할

수록 더 높은 불안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이 불안정할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정신건강에 강력하고 

해로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Bonati 등 (2021)의 연구에서는 혼자 거

주하는 사람일수록 우울 및 불안 증상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움을 고취시킴으로써 우울과 불안 

증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Lahav, 2020). 이처럼 인구사회학적 특성마다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시점이나 

연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에서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한편, 고연령자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되

었을 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치명률이 높으며,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

환을 지닐 확률이 높으므로 코로나19의 영향

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Shahid et al., 

2020). 이러한 영향으로 고연령자가 포함된 가

정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간호로 인해 불안 

및 분노 증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되는 바(Chiu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연령자가 가족 구성원에 포함되는지 

유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추가하여 이러한 

특성이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정의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기 다른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사용하는데, 최

근에는 코로나 대유행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각 개인이 이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남슬기, 이동훈, 

2023). 중국 간호전공 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

로 실시된 Huang 등 (2020)의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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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중심 대처전략은 분노 증상에 정적 영향

을 주며, 문제중심 대처전략은 불안 증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터키 의료계 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처전략을 살펴본 Besirli 등 (2021)의 연구에 

따르면 문제중심 대처전략과 정서중심 대처전

략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의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증상을 완화했으며 역기능적 대처전략은 

이와 반대로 증상을 심화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과 대처전략의 관계를 

살펴본 Naaz 등 (2022)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

나 대유행 시기에 회피중심 대처전략을 사용

하는 개인이 다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개인

에 비해 더 높은 분노 증상으로 이어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대처전략

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코로나 대유행 시기의 

불안이나 분노 증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

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각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대처전략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의 불

안 및 분노 증상 수준으로 분류된 각 계층에

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국

내 성인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처전략에 대해 논의해보고

자 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개인이 경

험하는 불안과 분노 증상은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 PTSD나 자살사고 등과 같은 다른 심리

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Bridgland 

et al., 2021; Farooq et al., 2021; Trettel et al., 

2022)에서 이를 주제로 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Bridgland 등 (2021)은 코로나 

대유행이 PTSD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유발

요인이며, 동시에 불안, 분노, 무력감과 같은 

기타 심리적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지속적으

로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소식과 정

보를 얻고 검색하는 행위는 감염병에 대한 개

인의 불안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

서 감염에 대한 간접경험이 이루어져 PTSD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Bridgland et al., 

2021). 또한 2019년 코로나19가 발병 및 확산

되면서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고자 실시된 락

다운 조치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생활 양상이 보편화되었고, 이와 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자살사고가 점차 증가하였으며(Killgore et al., 

2020),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교류

가 점차 감소함으로써 나타나는 외로움이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Antonelli-Salgado et al., 2021). 이처럼 다수의 

연구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경험한 불

안과 분노 증상은 이후 PTSD 증상과 자살사

고를 유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임이 확인

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시

기에 개인이 경험한 불안 및 분노 증상으로 

분류된 계층을 기반으로 PTSD 증상과 자살사

고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전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

안 및 분노 증상은 초기 정신건강 관리를 통

해 예방될 수 있으므로(Jeong et al., 2016), 개

인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경험하는 불안 및 

분노 증상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신

속한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

을 활용함으로써 통계적 근거를 기반으로 유

사한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불안 및 분노 

증상 집단을 질적으로 유형화하고, 계층구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 354 -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또한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국내 성

인이 경험한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따른 잠재

계층은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국내 성

인이 경험한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따라 잠재

계층을 구분하였을 때, 각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처전략은 무엇

인가?

연구문제 3.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국내 성

인이 경험한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따라 잠재

계층을 구분하였을 때, 각 잠재계층은 PTSD, 

자살사고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국내 성인

이 경험한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따라 잠재계

층을 구분한 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학적 특성과 대처전략을 살펴보고 각 계층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균관대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에서 수집된 설문자료

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자료수집 과정

은 다음과 같다. 본 설문은 전국 인구센서스 

기준에 따라 성별과 연령 비율을 고려하여 성

인 2,4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중 

1,452명이 설문을 완료하였으며, 불성실한 응

답을 한 18명의 자료를 제외한 1,43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기간은 2021년 

2월 19일~3월 3일까지로 약 2주간 온라인으

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 선언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으로 국내를 

포함하여 세계 전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시기이다. 본 설문은 100만 이상의 패널을 보

유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기관을 통해 실시되

었으며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30분이 소요되

었다. 본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는 설문

기관을 통해 소정의 리워드가 지급되었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연

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

하 IRB)로부터 연구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본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은 표 1

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성’이 703명

(49.0%), ‘남성’이 731명(51.0%)로 나타났다. 연

령의 경우, ‘40’대가 317명(22.1%)로 가장 많았

으며, ‘50대’ 319명(22.2%), ‘30대’ 267명(18.6%), 

‘20대’ 275명(19.2%), ‘60대 이상’ 256명(17.9%)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의 경우 ‘중산층 이

하’가 776명(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산

층’이 602명(42.0%), ‘중산층 이상’ 56명(3.9%)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의 경우, ‘2인 이상 

거주’가 1,206명(84.1%), ‘1인 거주’가 228명

(15.9%)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

원 내 고연령자(65세 이상) 유무는 ‘없음’이 

1,073명(74.8%), ‘있음’이 361명(25.2%)으로 나

타났다. 

측정 도구

범불안장애 7문항 척도(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이하 GAD-7)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고자 Spitzer 등 (2006)이 개발하고 Seo와 

Park (2015)가 국내에서 타당화한 GAD-7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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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GAD-7는 지난 2주간 응답자가 경험

한 불안 증상을 0점(전혀 없었다)에서 3점(거

의 매일 괴로웠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

하도록 구성되어있다. 해당 척도는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예시로는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너무 안절

부절못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마치 끔

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등

이 있다. 해당 척도의 총점 범위는 0점에서 21

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과 그로 인한 

기능저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하였

다. Kroenke 등 (200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GAD-7의 절단점은 5점으로, 5점 이상일 경우 

경미한 불안, 10점 이상이면 중도 불안, 15점 

이상은 심한 불안으로 분류한다. Spitzer 등 

(2006)의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가 .9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분노반응 척도-5(Dimensions of Anger 

Reactions-5; 이하 DAR-5)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분노 수준을 

측정하고자 Forbes 등 (2014)이 개발한 DAR-5

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교수 1명과 박사과정생 1명, 석사과정

생 2명이 해당 척도에 대한 번역을 수행하였

고 박사과정생의 1차 번역 이후 전체 회의를 

통해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논의

를 거쳐 번역을 완료한 DAR-5를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DAR-5는 지난 4주간 응답자가 경

변인 빈도(%)

전체 1,434(100.0)

성별
여성 703(49.0)

남성 731(51.0)

연령

20대 275(19.2)

30대 267(18.6)

40대 317(22.1)

50대 319(22.2)

60대 이상 256(17.9)

경제수준

중산층 이하 776(54.1)

중산층 602(42.0)

중산층 이상 56(3.9)

거주형태
1인 거주 228(15.9)

2인 이상 거주 1,206(84.1)

갸족 구성원 내 

고연령자(65세 이상) 유무

없음 1,073(74.8)

있음 361(25.2)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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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분노 증상을 1점(전혀 그런 적 없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는 5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예시로는 ‘누군가

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을 패고 싶다’, ‘화가 

나면, 나는 불같이 성을 내게 된다’ 등이 있

다. 해당 척도의 총점 범위는 5점에서 25점으

로 총점이 높을수록 분노반응 수준이 높은 것

으로 해석하였다. Forbes 등 (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DAR-5의 절단점은 12점이

며, Goulart 등 (202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DAR-5의 절단점이 8점으로 나타났다. Forbes 

등 (2014)의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내적 일

치도(Cronbach’s α)가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The Brief COPE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스트레스에 대

처하는 방식을 측정하고자 Carver (1997)가 

개발하고 주성아 (2009)가 축약한 The Brief 

COPE 척도를 활용하였다. 주성아 (2009)의 연

구에서는 Carver 등 (1989)이 60문항으로 개

발한 COPE 척도(The Coping Orientation for 

Problem Experienc)를 14개의 하위요인(주의분산/

기분전환, 능동적 대처, 부인, 약물사용, 정서

적 지지, 행동철회, 정서표출, 도구적 지지, 긍

정적 재해석, 자기비난, 계획, 유머, 수용, 종

교)으로 항목당 2문항씩으로 간략화하여 총 

28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The Brief COPE 척

도는 응답자가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일상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해 1점

(전혀 사용 안함)에서 4점(많이 사용함)까지 4

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는 28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정서

중심적 대처 10문항, 문제중심적 대처 6문항, 

역기능적 대처 12문항으로 총 3개의 하위요인

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서중심 대처의 경우 

기존 14개의 하위요인 중 수용, 정서적 지지, 

유머, 긍정적 재해석, 종교가 각 2문항씩 포함

되었으며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믿음이나 종

교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다.’, ‘나는 그 일에서 

무언가 좋은 측면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등

이 있다. 또한, 문제중심 대처의 경우 하위요

인 중 능동적 대처, 도구적 지지, 계획이 각 2

문항씩 포함되었으며 문항의 예시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노력을 집

중했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역기능적 대

처의 경우 행동 철회, 부인, 자기비난, 주의분

산/기분전환, 약물사용, 정서표출이 각 2문항

씩 포함되었으며 문항의 예시로는 ‘나의 부정

적인 감정을 표현했다.’, ‘나는 자신을 비난했

다.’ 등이 있다. 해당 척도는 하위 영역 내 점

수를 합산한 영역별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스

트레스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

석하였다. Carver (1997)의 연구에서는 해당 척

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가 .50에서 .90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선별 평가지(Primary Care 

PTSD Screen for DSM-5; 이하 PC-PTSD-5)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PTSD 수준을 측정하고자 Prins 등 (2003)이 개

발하고, Prins 등 (2016)이 개정하였으며, Jung 

등 (2018)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외상 후 스트

레스 선별 평가지(Primary Care PTSD Screen for 

DSM-5; PC-PTSD-5)를 활용하였다. PC-PTSD-5

는 지난 한달 간 응답자가 경험한 문항에 해

당하는 PTSD 증상을 경험했는지를 예(1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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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오(0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의 예시로는 ‘늘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거나, 

쉽게 놀라게 되었다.’, ‘다른 사람, 일상 활동,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 가졌던 느낌이 없어지

거나, 그것에 대해 멀어진 느낌이 들었다.’ 등

이 있다. 해당 척도의 총점 범위는 0점부터 5

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심각한 PTSD 증상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Prins 등 (2016)의 연

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가 .7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망감 우울증상 척도(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questionnaire; 이하 HDSQ) 중 자

살경향에 대한 하위척도(Depressive symptom 

inventory-suicidality subscale; 이하 DSI-SS)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자살사

고 수준을 측정하고자 Metalsky와 Joiner (1997)

가 개발한 무망감 우울증상 척도(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questionnaire; 이하 HDSQ) 

중 자살 경향을 측정하는 하위척도(Depressive 

symptom inventory-suicidality subscale; 이하 

DSI-SS)를 Suh 등 (2017)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DSI-SS는 지난 2주간 응답

자가 경험한 자살사고의 빈도, 강도, 통제가능

성, 자살충동을 0점에서 3점까지 4점 Likert 척

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는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

점에서 12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심각한 자

살사고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였다. Suh 등 

(2017)의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가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에서는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1.0

과 Mplus 8.0을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도출하고자 응답유형

에 따라 하위 집단을 분류할 수 있는 잠재프

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이하 LPA)을 

실시하였다. LPA의 경우 구분된 잠재집단 내

의 구성원들이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집단과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지

닌다(Muthén & Muthén, 2000). 이때 정확한 계

층 구분을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eiteria; 

이하 AIC), BIC(Baysian Information Creiteria; 이

하 BIC),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이하 

saBIC), Entropy 지수, LMR-LRT(Lo-Mendell Rubin 

Likelihood Ratio Test; 이하 lMR-LRT)로 모형적

합도를 확인하였다(권재기, 2014). 잠재모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AIC, BIC, saBIC의 수치가 낮

을수록 적절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0

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는 Entropy 지수

는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잠재계층이 정확히 

분류되었다고 판단하였다(Nylund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의 명명을 위해 

GAD-7과 DAR-5 척도의 기존 절단점을 활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불안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GAD-7의 절단점은 5점으로, 5점 

이상일 경우 경미한 불안, 10점 이상이면 중

도 불안, 15점 이상은 심한 불안으로 분류하

였다(Kroenke et al., 2007). 이를 활용해 본 연

구에서는 GAD-7의 총점이 0점에서 5점 이하

일 경우 불안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6점에서 

14점 이하인 경우 불안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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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이상인 경우 불안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DAR-5의 절단점은 8점

(Goular et al., 2021)과 12점(Forbes et al., 201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활용해 본 연구에

서는 DAR-5의 총점이 0점에서 8점인 경우 분

노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9점에서 11점까지

는 분노가 중간 수준인 것으로, 12점 이상인 

경우 분노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잠재계층의 구분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경제수준, 가구

형태, 자녀유무, 가족 구성원 내 65세 이상 고

연령자 유무)과 대처전략(문제중심 대처전략, 

정서중심 대처전략, 역기능적 대처전략)이 잠

재계층 구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잠재계

층에 따른 PTSD, 자살사고 수준의 차이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의 

3단계 추정방식을 활용하였는데(Asparouhov & 

Muthen, 2014; Vermunt, 2010), 1단계에서는 탐

색적으로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각 개인을 잠재계층으로 분류하며, 

3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이 계층을 분류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분류된 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변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 과

불안 및 분노 유형에 따른 잠재계층 수 결정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국내 

성인이 경험한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따른 잠

재계층을 분류하고자 LPA를 실시하였다. 이때 

국내 성인의 불안과 분노 양상을 가장 잘 보

여주는 잠재집단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2계층

모형에서 6계층모형까지의 모형 적합도를 순

차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의 기준인 AIC, 

BIC, saBIC는 계층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ntropy 지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 확인한 모든 계층에서 0.8 이상

으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BLRT의 경우 전 계층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

타났으나, LMR의 경우 2, 3, 4, 5계층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계층에서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

과, 최종적으로 5계층모형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의 국내 성인이 경험하는 불안 및 분노 

양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모형 AIC BIC saBIC Entropy LMR BLRT

2계층모형 39268.765 39463.689 39346.152 0.932 0.0000 0.0000

3계층모형 36904.425 37167.837 37009.004 0.921 0.0004 0.0000

4계층모형 35577.055 35908.953 35708.824 0.924 0.0123 0.0000

5계층모형 34707.685 35108.070 34866.644 0.930 0.0436 0.0000

6계층모형 34047.760 34516.632 34233.909 0.936 0.0736 0.0000

표 2. 잠재계층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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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및 분노 증상에 따른 잠재계층 형태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국내 성인이 경험한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따라 분류한 5개 잠재집

단에 대하여 불안 및 분노 증상의 평균 및 표

준오차를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계층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집단 1은 189

명(13.2%)이 속하였으며, 낮은 수준의 불안 증

상과 높은 수준의 분노 증상을 보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집단 1을 ‘저 불안/고 분노 집

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640명(44.6%)이 

속하였으며 낮은 수준의 불안 증상과 낮은 수

준의 분노 증상을 보임에 따라 ‘저 불안/저 분

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297명

(20.7%)이 속하였으며 중간 수준의 불안 증상

과 중간 수준의 분노 증상을 보임에 따라 ‘중 

불안/중 분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4는 

216명(15.1%)이 속하였으며 중간 수준의 불안 

증상과 높은 수준의 분노 증상을 보임에 따라 

‘중 불안/고 분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

구분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저 불안/

고 분노 집단

(n = 189)

저 불안/

저 분노 집단

(n = 640)

중 불안/

중 분노 집단

(n = 297)

중 불안/

고 분노 집단

(n = 216)

고 불안/

고 분노 집단

(n = 92)

M(SD) M(SD) M(SD) M(SD) M(SD)

불안 3.60(2.30) 1.36(1.58) 7.80(2.42) 11.02(2.29) 18.83(2.95)

분노 18.26(3.27) 7.30(1.83) 10.49(2.54) 19.06(3.52) 18.50(6.19)

표 3. 잠재집단별 불안 및 분노 전체 점수의 기술통계

그림 1.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따른 잠재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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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집단 5는 92명(6..4%)이 속하였으며 높

은 수준의 불안 증상과 높은 수준의 분노 증

상을 보임에 따라 ‘고 불안/고 분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따른 잠재계층의 영향요

인 검증

국내 성인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경험한 

불안과 분노 증상에 따른 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경제수준, 가구형태, 가족구

성원 내 65세 이상 유무)와 대처전략(문제중심 

대처전략, 정서중심 대처전략, 역기능적 대처

전략)이 불안 및 분노 잠재집단에 미친 영향

을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불안과 분노 증상이 모두 낮게 나타

난 ‘저 불안/저 분노 집단(집단 2)’를 준거집단

으로 선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 

불안/저 분노 집단(집단 2)’과 ‘저 불안/고 분

노(집단 1)’을 비교한 결과 ‘성별(Est=-0.48, 

p<.05)’, ‘경제수준(Est=-0.47, p<.05)’, ‘정서중

심 대처전략(Est=-0.71, p<.05)’, ‘역기능적 대처

전략(Est=2.57,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가능하였다. 이는 여성일수록, 경제수준

이 낮을수록,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더 적게 

사용할수록, 역기능적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

용할수록 ‘저 불안/저 분노 집단’보다 ‘저 불

안/고 분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

한다. 둘째, ‘저 불안/저 분노 집단(집단 2)’과 

‘중 불안/중 분노 집단(집단 3)’을 비교한 결과 

‘성별(Est=-0.55, p<.01)’, ‘경제수준(Est=-0.37, 

p<.05)’, ‘역기능적 대처전략(Est=2.38,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가능하였다. 이는 

여성일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역기능적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저 불안/저 

분노 집단’보다 ‘중 불안/중 분노 집단’에 속

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저 불안/저 

분노 집단(집단 2)’과 ‘중 불안/고 분노 집단

(집단 4)’을 비교한 결과 ‘경제수준(Est=-0.51, 

p<.05)’, ‘정서중심 대처전략(Est=-0.89, p<.05)’, 

‘역기능적 대처전략(Est=4.45, p<.001)’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확인 가능하였다. 이는 경제수

준이 낮을수록,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더 적게 

사용할수록, 역기능적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

용할수록 ‘저 분노/저 불안 집단’보다 ‘중 불

안/고 분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

한다. 넷째, ‘저 불안/저 분노 집단(집단 2)’과 

‘고 불안/고 분노 집단(집단 5)’을 비교한 결과 

‘성별(Est=-0.96, p<.01)’, ‘경제수준(Est=-0.95, 

p<.05)’, ‘정서중심 대처전략(Est=-2.16, p<.001)’, 

‘역기능적 대처전략(Est=4.97, p<.001)’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확인 가능하였다. 이는 여성일

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중심 대처전

략을 더 적게 사용할수록, 역기능적 대처전략

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저 불안/저 분노 집

단’보다 ‘고 불안/고 분노 집단’에 속할 확률

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불안과 분노 증상이 모두 높게 나

타난 ‘고 불안/고 분노 집단(집단 5)’를 준거집

단으로 선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 

불안/고 분노 집단(집단 5)’과 ‘저 불안/고 분

노 집단(집단 1)’을 비교한 결과 ‘정서중심 대

처전략(Est=1.74, p<.01)’, ‘역기능적 대처전략

(Est=-2.40,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가능하였다. 이는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더 적

게 사용할수록, 역기능적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저 불안/고 분노 집단’보다 ‘고 

불안/고 분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

미한다. 둘째, ‘고 불안/고 분노 집단(집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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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 불안/중 분노 집단(집단 3)’을 비교한 

결과 ‘경제수준(Est=0.58, p<.05)’, ‘정서중심 대

처전략(Est=1.74, p<.001)’, ‘역기능적 대처전략

(Est=-2.59,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가능하였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서

중심 대처전략을 더 적게 사용할수록, 역기능

적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중 불안/

중 분노 집단’보다 ‘고 불안/고 분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고 

불안/고 분노 집단(집단 5)’과 ‘중 불안/고 분

노 집단(집단 4)’을 비교한 결과 ‘성별(Est= 

0.63, p<.05)’, ‘정서중심 대처전략(Est=1.74,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가능하였

다. 이는 여성일수록,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더 

적게 사용할수록, 역기능적 대처전략을 더 많

이 사용할수록 ‘중 불안/고 분노 집단’보다 

‘고 불안/고 분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불안 및 분노 증상 유형에 따른 PTSD, 자살

사고 수준의 차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국내 성인이 경험한 

불안 및 분노 증상의 유형에 따른 PTSD, 자살

사고 수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

다. 먼저, PTSD 증상(= 480.601, p<.001)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 집단 4 및 집단 5, 집단 3, 집단 1, 집단 2 

순서로 PTSD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때 

집단 4 및 집단 5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살사고(= 

179.633, p<.001)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집단 4 및 집단 5, 집단 

1 및 집단 3, 집단 2 순서로 자살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이때 집단 4 및 집단 5, 집단 1 및 

집단 3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경험하는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LPA)를 실시하

고 각 잠재계층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대처전략의 영향과 잠재계층에 따른 PTSD, 자

살사고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성인이 경험하

　

집단 1

(n=189, 

13.2%)

집단 2

(n=640, 

44.6%)

집단 3

(n=297, 

20.7%)

집단 4

(n=216, 

15.1%)

집단 5

(n=92, 

6.4%)

 집단 차이

M(SD) M(SD) M(SD) M(SD) M(SD) overall test 　

PTSD 0.279(0.022) 0.147(0.009) 0.369(0.016) 0.505(0.020) 0.577(0.032) 480.601*** 2<1<3<4, 5

자살사고 0.195(0.038) 0.047(0.011) 0.139(0.025) 0.629(0.052) 0.564(0.079) 179.633*** 2<1, 3<4, 5

주. ***p < .001

표 5. 불안 및 분노 증상의 유형에 따른 PTSD, 자살사고의 차이분석



김성현․이동훈 /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통한 코로나 대유행 시기 성인의 불안 및 분노 증상 유형 분석

- 363 -

는 불안 및 분노 증상을 중심으로 잠재계층을 

분류한 결과 본 연구대상을 5계층으로 분류하

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을 불안 및 분노 

증상 수준의 고, 중, 저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

각 ‘저 불안/고 분노 집단(집단 1)’, ‘저 불안/

저 분노 집단(집단 2)’, ‘중 불안/중 분노(집단 

3)’, ‘중 불안/고 분노 집단(집단 4)’, ‘고 불안/

고 분노 집단(집단 5)’으로 명명하였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성인이 경험하는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대한 잠재집단이 5개로 나타난 본 연

구결과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 시기의 불안 및 

분노 증상이 단일화되어 나타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

징을 지닌다. 먼저, ‘저 불안/저 분노 집단(집

단 2)’과 ‘중 불안/중 분노 집단(집단 3)’, ‘고 

불안/고 분노 집단(집단 5)’을 통해 코로나 대

유행 시기에 국내 성인이 경험하는 불안 및 

분노 증상이 동일 집단 내에서 유사한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집단 내에서 유사한 수준의 불안 및 분노 증

상을 보이는 집단인 집단 2, 집단 3, 집단 5에 

소속된 연구참여자는 전체 연구참여자 중 

71.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과 분노 증상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

을 확인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

침된다(이동훈 등, 2022; Malakoutikhah et al., 

2022). 또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시

기에서 높은 불안 및 분노 증상을 보인 집단 

5가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해당 집단

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불안과 분노와 같은 

심리적 증상을 확연히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

고 있는데,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대중들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제한되면서 불안 및 분노와 같은 정서적 디스

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Kim et al., 

2022) 그 결과 높은 불안 및 분노 증상을 보

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불

안 및 분노 증상은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 비

자살적 자해(Bentley et al., 2016; Selby et al., 

2012), 자살사고(Zhang et al., 2012; Bentley et 

al., 2016), PTSD(Lommen et al., 2014; Sareen, 

2014)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해당 

집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집단 5와 같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보다 취약한 집단에 대한 적절

한 심리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본 연구에서 분류된 5개의 집단 중 3개의 집

단에서 높은 분노 증상을 경험했다고 나타났

으며, 높은 분노 증상을 보인 집단 1, 집단 4, 

집단 5로 분류된 연구참여자가 전체 연구참여

자의 34.6%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이 코로나 팬데믹이 선

언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진행되었다는 점

에서 해당 시기에 일반 대중이 보이는 주된 

심리적 증상이 분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한국인이 경험하는 정

서적 디스트레스를 종단적 관점에서 확인한 

이동훈 등 (2021)의 국내 연구에 따르면 코로

나 대유행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 불확실한 

상황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 및 공포가 

일반 대중이 경험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증상

으로 나타났지만, 점차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

화되면서 대중들은 우울과 불안 증상을 넘어 

점차 분노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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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대

중의 감정 변화를 살펴본 김종우와 강지웅 

(2021)의 연구에 따르면 사스, 신종플루, 메르

스 등 주요 감염병이 발병한 당시 국내 대중

은 코로나19의 발병 당시와 유사하게 상당한 

분노 증상을 경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무력감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증상

이라는 점에서(Han et al., 2007),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간 성행하는 것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을 경험한 국내 성인은 

그로 인한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할 수 있

으며,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분노 증상이 높게 

나타난 연구참여자가 집단 분류에 있어 상당

수를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났음을 예측 가능

하다. 이처럼 코로나19를 포함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일반 대중의 분노 수준

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으

므로, 향후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분노 증상을 

측정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

련 지침서를 사전에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 집단 1과 집단 4의 

경우, 불안 증상은 낮거나 중간 수준으로 나

타난 반면 분노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과 분노 증상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

을 확인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Ahn et al., 

2021; Abadi et al., 2021)와는 반대되는 결과이

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첫째로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기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Kübler-Ross 등 (1972)이 제시한 애도과정 5단

계와 코로나 대유행의 과정을 비교한 Kim 등 

(2022)의 연구에 따르면 극복할 수 없는 코로

나 대유행 상황의 지속과 계속되는 정부의 미

흡한 대응으로 인해 대유행 초기에는 사회 전

반의 분노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팬데믹이 장

기화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되고 대중들이 이에 익숙해지자 불안 증

상이 점차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을 실시한 기간은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이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에 이전보

다 익숙해졌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시기에는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행동과 비대면 위주

의 생활방식이 일상화되었다는 측면에서(배영

임, 신혜리, 2020), 분노 수준이 높게 나타난데 

반해 불안 증상 수준은 낮게 나타났을 수 있

겠다. 둘째로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의 높은 수준의 불안 증상을 경험한 개인

이 경험하는 불안 수준을 낮추고자 분노를 방

어기제로 활용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Altwaijri 등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

된 개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정서를 감소

시키고자 ‘전치(displacement)’와 같은 방어기제

를 대처전략으로 활용하며, 그 과정에서 실제 

원인이 아닌 타인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 감정

을 표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코로나

19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

한 개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불안정한 상

황에 대처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정서를 

완화시키고자 분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

출할 수 있으며(McKenna-Plumley et al., 2021), 

그 과정에서 분노 증상이 높게 나타난 대신 

불안 증상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집단 1과 4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아 분류된 집단임을 예측해볼 수 있

겠다. 이러한 본 연구는 불안과 분노 증상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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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는 심리적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다양한 잠재집단이 도출됨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각 집

단이 뚜렷한 특징을 보임에 따라 계층에 따라 

각 계층에 적합한 심리지원 및 개입 방식을 

고안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국내 성인이 

경험하는 불안과 분노 증상에 대하여 각 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처전략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성일수록 집단 2보다 집단 1, 

집단 3, 집단 5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여성일

수록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불안 

및 분노 증상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여성일수록 남성에 비해 불안과 분노 

증상을 포함한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됨을 확인한 다수의 선행연구(이동훈 등, 

2020; Maslakçı, & Sürücü, 2022; Özdin & Bayrak 

Özdin, 2020; Conversano et al., 2020)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사스

(Mak et al., 2010; Lee et al., 2007)나 메르스

(Bukhari et al., 2016)와 같은 전염병 발병 당시

에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과 불안, 두려

움, PTSD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여성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

병의 발병 및 확산에 있어 불안 및 분노과 같

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

을 예측해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경제수준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을

수록 집단 2보다 집단 1, 집단 3, 집단 4, 집

단 5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경제수준이 낮을

수록 더 높은 불안 및 분노 증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코로

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수록 불안 

및 분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

한 다수의 선행연구(Smith et al., 2021; Fu et 

al., 2021)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Witteveen와 

Velthorst (2020)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락다

운 시기에는 실직이나 수입 감소, 작업량 감

소가 나타나며 그 결과로 인해 개인은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 중 특히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코

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경험할 가

능성이 크고, 수입이 감소할 경우 생활에 타

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Brooks et al., 

2020). 따라서 이러한 영향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경제수준이 낮을 경우 더 높은 불안 및 

분노 증상을 보인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며 

심각한 경제위기를 야기하였는데(조대형, 김정

주, 2020),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

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경

제적 타격을 경험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의 경우 불안 및 분노 증상로 이어질 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

인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감소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험한 경제적 타격과 취약계층이 

겪는 문제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

으로 심리지원과 동시에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가구형태, 가족 구성원 내 65세 이상 유

무에서는 잠재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가구형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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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내 고연령자 유무에 따라 코로나 대유

행 시기의 경험하는 불안 및 분노 증상 수준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

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연령(Smith et al., 

2021; Turna et al., 2021; Ferrucci et al., 2020), 

가구형태(Liu et al., 2021; Cao et al., 2020), 가

족 구성원 내 고연령자 유무(Khademian1 et al., 

2021)가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경험하는 불안

과 분노 등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의 성인이 경험하

는 불안 및 분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연구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밖에도 대처전략의 경우, 정서중심 대처

전략을 적게 사용할수록 집단 2보다 집단 1, 

집단 4, 집단 5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중심 대처전략

을 사용할수록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불안 및 

분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사용할수

록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이 완화되

었음을 보고한 기존 연구결과(Besirli et al., 

202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

수록 집단 5보다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

단 4에 포함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높은 불안과 분노 증상을 보이는 

집단에 있어 정서중심 대처전략이 집단 분류

에 영향을 미쳤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정서

중심 대처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초래되는 불안 및 분노 증상에 

핵심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개인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

어지는 경우 당시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in et al., 2011)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을 극복

하고자 할 때 다른 대처전략에 비해 정서중심 

대처전략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Yeung & Fung, 2007). 따라서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는 전례없는 전염병이 오랜 기간 지속

되었으며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및 분노 증상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고

통 수준을 경감시키고자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주된 대처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지역사회와 정신건강 

의료기관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서중심 대처전략의 실제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

가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집단 2보다 집단 1, 집단 3, 

집단 4, 집단 5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 대처전략

이 불안 및 분노 증상으로 이어질 영향을 가

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와 불안 및 우울 증상에 대하여 역기능적 대

처전략이 이러한 심리적 증상을 보다 심화시

켰음을 보고한 선행연구(Besirli et al., 2021; 

Kılıç et al., 2021)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역기능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보

다 집단 5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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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분노 수준을 보이

는 집단 1과 집단 4, 집단 5 간에는 역기능적 

대처전략 수준에 따라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는 등의 역기능적 대

처전략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처전략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Fukase 

et al., 2022), 이러한 대처전략이 오히려 삶의 

질을 경감시킬 수 있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인

한 부정정서의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Ştfenel et al., 2022). 이처럼 코로나 대유행 시

기에는 정서적 지지와 같은 정서중심 대처전

략이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으며(Cincidda et al., 2022), 역기능적 대처전략

은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이 확인되는 바(Masha’al et al., 

2022)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개인이 역기능적 대처전략을 지양하고, 정서

중심 대처전략을 핵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불안 및 분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불안 및 분노 증

상의 잠재집단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PTSD, 자

살사고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PTSD 증상의 경우 집단 4와 집단 

5가 가장 높은 수준의 PTSD 증상을 보였으며 

집단 3, 집단 1, 집단 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는 불안과 분노 증상이 PTSD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Lopatkova et al., 2018)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분노 증상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경우 PTSD 증상 수준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본 연

구결과는 불안과 분노가 각각 PTSD의 하위 

증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에 영향을 받은 결과

일 수 있다. PTSD는 DSM-IV-TR까지 ’불안장

애’로 분류된 바 있으며 DSM-5으로 개정이 이

루어지면서 새롭게 하나의 장애로 분류되었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또한 분

노는 PTSD의 하위 증상 중 하나인 과각성 증

상과 연관된다는 점(Rodenburg et al., 2017)에서 

불안 및 분노 증상은 PTSD와 개념적으로 유

사하며, 두 증상이 높게 나타난 개인은 PTSD 

증상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났을 수 있음을 예

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살사고의 경우 집

단 4와 5에서 그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집단 1과 집단 3, 집단 2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불안 및 분노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자

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및 분노 증상이 자살사

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Trettel 

등 (2022)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

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경험한 불안 및 분노 증상이 다양한 측면에서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속되는 코로나 대유

행 시기의 불안 및 분노 증상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전국

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심리적 디스트레스 증

상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조치 및 심리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먼

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국내 

성인이 경험하는 불안과 분노 증상을 주제로 

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대표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간주되는 두 

변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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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경험한 불안 및 분노 증상을 살펴본 

연구는 다수 진행된 바 있으나(이동훈 등, 

2020; 이래혁, 2021; 박소영 등, 2021), 대부분 

불안과 분노 증상 중 하나의 심리적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두 변인 관의 관계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코로

나19의 발병 및 확산 이후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으며, 언

론을 통해 이러한 신조어가 크게 확산되었을 

정도로 국민이 해당 시기에 경험하는 불안감

과 분노감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손헌일 

등, 2020). 이와 같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의 

성인이 경험하는 불안 및 분노 증상의 영향력

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두 증상의 양상을 보

다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잠재계층 연구가 현

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의 국내 성인이 경

험하는 불안 및 분노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함으로써 불안과 분노 

증상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두 

증상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잠재집

단이 보이는 PTSD, 자살사고 수준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 시기의 불

안 및 증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증상에 대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70대 이상 노년층

의 표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

를 지닌다. 노년층은 코로나19에 감염 시 중

증 폐렴이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간주

되며(Niu et al., 2020), 다른 연령대에 비해 코

로나 대유행 시기에 경험한 긴 시간의 사회적 

고립이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Gerst-Emerson & Jayawardhana, 2015).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노년층의 충

분한 표집을 통해 고위험군 및 취약 집단이 

경험하는 불안 및 분노 증상의 양상을 면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횡

단연구 방식을 활용하여 변인의 특징에 따라 

잠재집단을 구분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프로파일의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제한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잠재전이

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이하 LTA)을 실

시하여 각 잠재계층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살

펴봄으로써 보다 실증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의 분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AR-5 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매우 쉽고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으며, 코로나 대유행과 같이 대중

들의 혼란이 큰 상황에서 인지적 부담을 최소

화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해당 척도는 각 

문항에서 분노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 공격

성, 대인관계 방해와 같이 각기 다른 분노 반

응을 측정함으로써 짧은 문항으로 다양한 분

노 반응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

다(이동훈 등, 2022). 그러나 DAR-5는 분노 억

제나 분노 조절과 같은 다양한 분노 특성과 

표현 방식을 상세히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분노의 표현 방식은 개인의 심리

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서수균 

등, 2004).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2판(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2; 이하 STAXI-2)나 다면적 분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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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co Anger Scale and Provocation Inventory; 

이하 NAS-PI)과 같이 분노 증상을 보다 다각

도로 확인할 수 있는 척도를 활용하여 억제되

거나 통제되는 개인의 분노 반응을 추가로 살

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료는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수집되었으나 자료수

집 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고, 대규모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단계

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는 등 다양한 사회 정책

과 규제가 새롭게 마련되고 실시된 바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설문 기간 이후 변화하는 코로나19 정

책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내 성인이 경

험하는 불안 및 분노 증상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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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Profile Analysis of Anxiety and Anger Symptoms 

among Korean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ung Hyun Kim          Dong 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anxiety and anger symptoms experienced by Korean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factors that influence group classification. To this end, a latent 

profile analysis(LPA) was conducted on 1,434 Korean adults from February to March 2021 after the 

pandemic was announced. First,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suitability of the latent model, a 

5-class-model was found to have the best model fit with ‘low anxiety/high anger group(Group 1)’, ‘low 

anxiety/low anger group(Group 2)’, ‘middle anxiety/middle anger group(Group 3)’, ‘middle anxiety/high 

anger group(Group 4)’, ‘high anxiety/high anger group(Group 5)’. Second, gender, economic status, 

emotion-focused coping, and dysfunctional coping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group classification.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latent groups in PTSD symptom and suicidal ideation. Finally,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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